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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valuate the aquaculture potential of a subtrophic noble scallop, Chlamys nobilis in Korean waters, nursery 
growth of the species was studied on two remote Jeju coasts, Jigwido and Ongpori. The early growth performance 
of the first 60 days after settlement was expressed as: SL = 0.1664e0.0579x (r2 = 0.924), where x stands for days 
after settlement and SL for shell length.  The early spats sized 1 mm in average shell length became 4.1 ± 0.8 mm 
after a month of nursery culture, thereafter grew to 13.0 ± 1.9, 23.1 ± 3.1, 30.3 ± 4.3, and 33.6 ± 5.2 mm for 
consecutive 4 months in Jigwido coastal area. Mean growth gains (mean daily gains in parenthesis) were 76.7 ± 
7.7 (165.6 μm), 73.3 ± 7.3 (154.0 μm), 69.4 ± 8.4 (140.0 μm), and 68.7 ± 8.5 mm (137.4 μm), in depths of 5, 10, 
15, and 20 m, respectively. The growth rate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s cultured in deeper place (p < 0.05). As 
culturing density was higher, growth performance of the scallop was decreased in both locations. Overall, in our 
preliminary study, the growth performance of scallop in Korean waters was not better than that in Japan, but it 
seems to be worth doing further study for successful introduction to Korean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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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우리나라 연안 환경이 수온 상승으

로 인해 점차 아열대 환경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고, 특히 큰가리비, Patinopecten yessoensis의 남방한계는 

이미 상당히 북상하여 북한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Kosaka and Ito, 2006). 이러한 온난화시대에 맞춰 아열대

성이 강한 가리비인 흔한가리비, Chlamys nobilis의 양식의 

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고,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수행되

었다. 

  일반적으로 가리비 양식은 채묘와 중간육성, 양성 등의 단계

로 이루어지며, 이 중 초기 치패는 특별한 관리를 요구하는 시

기로, 이 시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양식의 성공과도 

관련이 있다(Guo and Luo, 2006). 최근 큰가리비의 경우 중

간육성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Jo et al.,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초기 치패는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초기에 대량 폐사가 발생하기 때

문에 생존율 향상과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중간육성 단계가 반

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Yamamoto, 1964; Park 

et al., 2000). 가리비 중간육성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큰가리

비를 대상으로 수하양식과 성장에 관한 연구가 있다(Lee and 

Chang 1977; Yoo et al., 1981; Park, 1998; Park et al., 

2001; Jo et al., 2007). 그리고 해만가리비, Argopecten 

irradians를 대상으로 해역별 동절기 성장(Oh and Jung, 

1999), 밀도별 성장(Oh et al., 2000), 양성 수심에 따른 성

장(Oh et al., 2002a, b)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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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hanging culture facilities for outdoor intermediate culture. A: 
rearing cage of attached juvenile, B: rearing cage of young shell, C: intermediate culture.

  본 연구는 흔한가리비를 대상으로 양식에서 중요한 단계인 

초기 성장 및 중간육성 단계를 대상으로 사육 실험하였고, 특

히 앞으로 제주 연안에서의 양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재료 및 방법

1. 시험생물

  이 연구에 이용한 흔한가리비는 2001년 4월에 성패 2,000 

마리(각고 89.2 ± 2.3 mm), 치패 4,500 마리(각고 42.6 ± 

3.7 mm)를 일본 오이다현 가리비 양식장(Marudo Co.)에서 

구입한 후, 국립수산과학원 북제주수산종묘시험장 실내 생물

사육실에서 먹이생물을 배양공급하면서 순치 사육하였다. 이

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연안(이하, 옹포리 연안)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지귀도 연안(이하, 지귀도 연안)에 정사각형

(20.5 × 20.5 mm)으로 구멍이 뚫린 사각플라스틱 컨테이너

(43.5 × 43.5 × 8.5 cm)를 수하식으로 수용하여 사육 관리

하였다.

2. 초기 치패 성장

  초기 치패의 성장 시험은 지귀도 연안에서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하식 방법을 이용하여 양성줄에 매달아 시험하였

다. 실내 사육을 통해 부착기질에 부착한 치패의 크기가 약 1 

mm 되는 시점에 수하식 시설로 옮기고 부착기질을 300 μm 

그물주머니에 넣어 수심 5 m 지점에 매달아 놓았다. 처음 한 

달은 일주일, 2개월째에는 보름, 3개월 이후는 한 달 간격으로 

청소하였고, 성장함에 따라 그물주머니의 망목 크기를 점차 큰 

것으로 교체하였다. 성장도 측정은 매월 조사하였다.

3. 중간 양성 

  1) 환경조사

  수온과 염분 농도 변화 조사는 2001년 2월부터 2002년 12

월까지 치패 사육시험 기간 동안 옹포리에 위치한 제주시 수산

종묘시험장과 위미리에 있는 서귀포시 수산종묘시험장에서 매

일 10시에 측정된 정지해양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양성장의 먹이량과 관계있는 영양염류, chlorophyll-a량 및 

용존산소량은 2001년 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분기별로 1

회씩 총 8회에 걸쳐 치패사육 시험지 현장에서 직접 채수한 

시료를 분석하였다. 

2) 시험구

  시험에 사용한 수하식 양식의 시설구조는 Fig. 1과 같다. 

  사육수심은 5, 10, 15 및 20 m로 채롱 당 20 마리씩 수용

하였고, 사육밀도에 따른 성장 실험을 위해 채롱 당 10, 20, 

40, 80 마리의 밀도로 수용하였다. 시험 종료시까지 매월 1회 

각장, 각고를 Vernier caliper로 0.01 cm까지 측정하였고, 생

존율은 성장도 조사시 폐사 개체를 전수 계수하여 조사하였다.

3) 성장, 일간성장량 및 생존율

  흔한가리비의 시간 변화에 따른 성장도 조사는 매월 1회 측

정하였고, 월별 일간 각장 성장량(daily shell length 

increment)을 구하였다. 사육수심 및 사육밀도별 생존율은 

매월 성장도 조사 시 폐사된 개체수를 파악하여 백분율로 표시

하였다.

4. 통계처리

  모든 사육결과의 통계처리는 ANOVA test를 실시하여 최

소 유의차 검정(least significant difference)으로 평균간의 

유의성(p < 0.05)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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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owth curve of early larvae of Chlamys nobilis
reared in the  temperature-controlled indoor tank at 
22.0 ± 0.5℃. 

Fig. 3. Water temperature and monthly growth of Chlamys 
nobilis spats reared with the hanging culture method in 
Jigwido site during July to December, 2001.

Fig. 4. Water temperature and daily increment of shell 
length calculated from  monthly growth of Chlamys 
nobilis spats reared with the hanging culture method in 
Jigwido site during August to December, 2001.

Fig. 5. Monthly variation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in Jigwido and Ongpori coastal sea from January 2001 
to December 2002.

결    과

1. 치패 및 자패 성장

  부착 자패 성장은 부화 후 12일째 채묘기에 부착한 부착 자

패에서 성장하여 60일째 부착 자패까지 측정한, 부화 경과 일 

수(X)에 따른 각장(SL) 성장은 SL = 0.1664e0.0579x (r2 = 

0.924)의 회귀직선식으로 나타났다(Fig. 2).

  치패 양성지인 지귀도 연안의 수온변화는 시험 시작시인 7

월에는 21.6℃이었으며, 8월에 25.1℃로 가장 높은 수온을 나

타내었다. 이후 수온이 점차 내려가기 시작하여 12월에는 

14.9℃로 가장 낮은 수온을 나타내었다(Fig. 3).

  치패 성장은 지귀도 연안에서 수하한지 1개월 경과한 8월에

는 각장 4.1 mm로 성장하였고, 각각 9월, 10월, 11월에는 각

장 13.0, 23.1, 30.3 mm로 성장하였으며, 12월에 각장 33.6 

mm로 성장하였다. 지귀도 연안에서 치패 성장 조사 결과 5개

월 동안 약 32.6 mm 성장하였다(Fig. 3). 

  월별 일간 각장 성장은 8월에는 106.8 μm/day이었으며, 

이후 점차 증가하여 10월에 일간 각장 성장률이 303.3 μ

m/day로 최고치를 보인 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여 12월에는 

123.4 μm/day이었다(Fig. 4).

2. 중간양성

1) 양성지 환경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시험장소인 지귀도 연안과 옹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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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2001 2002

Feb. May Aug. Nov. Feb. May Aug. Nov.

DO
(m /lL)

Jigwido
Surface 10.91 7.92 6.78 6.38 8.66 8.45 7.03 6.90
Bottom 8.36 7.60 7.06 6.24 8.65 8.32 6.34 6.80

Ongpori
Surface 9.87 8.00 6.92 6.08 9.39 7.82 6.81 6.90
Bottom 8.92 7.92 7.72 5.78 9.34 7.64 6.97 5.74

PO4-P
(μg-at/L)

Jigwido
Surface 1.09 0.29 0.54 1.60 2.40 0.11 0.25 0.57
Ongpori 1.33 0.28 1.65 0.90 1.90 0.57 0.52 0.68

Ongpori
Surface 0.40 0.38 0.50 1.30 1.10 0.99 0.11 0.84
Bottom 2.04 0.01 1.16 1.30 2.20 0.84 0.62 1.90

DIN
(μg-at/L)

Jigwido
Surface 13.76 4.25 8.19 21.06 17.69 6.60 8.48 12.53
Bottom 12.78 8.25 12.87 16.26 16.90 6.81 7.13 11.76

Ongpori
Surface 7.04 5.53 4.45 48.65 15.74 19.95 4.45 11.19
Bottom 14.52 5.00 8.62 36.82 14.65 20.72 3.70 17.31

Chlorophyll-a
(μg-at/L)

Jigwido Surface 4.61 1.98 2.49 1.05 1.09 2.97 3.26 2.42
Ongpori Surface 1.34 0.95 0.60 1.20 0.70 0.70 0.21 0.50

Table 1. Seasonal variation of DO, PO4-P, DIN and chlorophyll-a in Jigwido and Ongpori coastal sea.

Fig. 6. Monthly growths in shell length of Chlamys nobilis 
cultured at different water depths in Jigwido (A) and 
Ongpori (B) coastal sea.

연안의 월별 표층수온 변화는 지귀도 연안이 13.6-25.9℃ 범

위였고, 옹포리 연안은 12.8-26.7℃ 범위였다. 두 지역 모두 2

월에 가장 낮았고 8월에 가장 높았다. 

  표층 염분은 연중 29.6-34.5 psu 범위였으며, 여름철인 8월

에 29.6 psu로 가장 낮았고, 겨울인 2월에 34.5 psu로 최고

값을 나타냈다. 옹포리 연안의 염분농도에 있어서도 지귀도 연

안의 경우와 비슷하게 29.7-34.5 psu의 범위로 8월에 가장 

낮았고 2월에 가장 높았다(Fig. 5).

  2001년 2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지귀도 연안에서의 계절

별 표층 용존산소의 변화는 2001년 2월에 10.91 mL/L로 가

장 높고, 2001년 11월에 6.38 mL/L로 가장 낮았다. 옹포리 

연안의 경우도 지귀도와 비슷하게 2001년 2월에 9.87 mL/L

로 가장 높았고, 2001년 11월에 6.08 mL/L로 가장 낮았다. 

지귀도와 옹포리 연안의 지역별 표층 용존산소량은 지귀도 연

안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Table 1). 

  2001년 2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시험기간 동안, 영양염

류 중 표층 인산인(PO4-P) 농도는 지귀도 연안 표층의 경우 

0.11-2.40 μg-at/L 범위로 2001년 2월에 가장 높은 값을 나

타내었으나, 2001년 5월에 가장 낮았다. 옹포리 연안 표층의 

인산인 농도는 0.11-1.30 μg-at/L로 2001년 11월에 가장 높

았고, 2002년 8월에 가장 낮았다. 지귀도 연안 저층 인산인의 

농도는 조사기간 동안 0.28-1.65 μg-at/L 범위로 표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옹포리 연안 저층의 인산인 농도범위

는 0.01-2.20 μg-at/L으로 5월에 가장 낮았고 2월에 가장 낮

았다(Table 1). 

  용존성무기질소(DIN)는 지귀도 연안은 표층에서 

4.25-21.06 μg-at/L 범위이고 저층에서는 6.81-16.90 μ

g-at/L의 농도로 나타났다. 옹포리 연안에서 용존성 무기질소 

농도는 표층에서 4.45-48.65 μg-at/L 범위이고, 저층에서는 

3.70-36.82 μg-at/L 농도로 나타났다(Table. 1).

  조사지역 두 개소의 chlorophyll-a 농도는 지귀도 연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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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nthly changes of shell length increment per day of 
Chlamys nobilis cultured at different water depths in 
Jigwido (A) and Ongpori (B) coastal sea.

Fig. 8. Monthly changes in total weight of Chlamys nobilis 
cultured at different water depths in Jigwido (A) and 
Ongpori (B) coastal sea.

는 1.05-4.61 μg-at/L 범위로 2001년 11월과 2002년 2월에 

각각 1.05, 1.09 μg-at/L로 낮은 값을 나타냈고, 2000년 2월

과 2001년 8월에는 4.61, 3.26 μg-at/L로 높게 나타났다. 옹

포리 연안에 있어서는 0.21-1.34 μg-at/L 범위로 측정조사 

전 기간 동안 지귀도 연안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

타냈다(Table 1). 

2) 수심별 성장 

  지귀도 연안에서 390일 동안 치패 월별 평균 각장과, 옹포 

연안에서 196일의 시험기간 동안 치패 월별 평균 각장 변화를 

조사하였다. 

  지귀도 연안에서 390일 동안, 수심 5, 10, 15, 20 m에서 중

간양성 결과는 시험 종료 시 평균 각장은 각각 76.7 ± 7.7, 

73.3 ± 7.3, 69.4 ± 8.4, 68.7 ± 8.5 mm이었다. 치패의 각

장성장은 수심 5 m에서 10 m 범위까지 다소 높게 나타났으

나 각 수심별 치패의 각장 성장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Fig. 6A, Table 2). 옹포리 연안에서 196일 동안 수심 

5, 10, 15, 20 m에서의 중간양성 결과는 시험 종료 시 평균 

각장은 각각 59.0 ± 5.7, 57.7 ± 7.5, 54.8 ± 5.4, 53.1 ± 

4.8 mm였고, 수심 5-10 m에서 성장이 양호하였고 수심이 깊

어질수록 성장은 낮게 나타났다(p < 0.05) (Fig. 6B, Table 

2).

  지귀도 연안에서 중간 양성에 따른 일간각장성장은 수심 

5-20 m 범위에서 각각 165.6, 154.0, 140.0, 137.4 μ

m/day로 나타났다(Fig. 7A, Table 2). 옹포리 연안에서 중간 

양성에 따른 일간 각장 성장량은 수심 5 m에서 20 m 까지 

각각 199.6, 188.2, 161.8, 145.8 μm/day로 나타났다(Fig. 

7B, Table 2). 

  지귀도 연안의 수심 5, 10, 15, 20 m에서 양성시킨  치패의 

평균중량은 시험 종료시 각각 77.2±22.6 g, 73.2±16.0 g, 

66.6 ± 17.6 g, 64.9 ± 15.3  g로 성장하였으나, 각 시험구

별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다(p > 0.05, Fig. 8A). 

또한 옹포리 연안의 수심 5 m에서 사육한 치패는 시험 종료

시 44.8 ± 12.1 g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고(p < 0.05), 수

심 10 m와 15 m에서는 각각 40.2 ± 13.1 g, 32.9 ± 10.2 

g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수심 20 m에서 29.5 ± 8.7 g

으로 가장 느리게 성장하였다(p < 0.05) (Fig. 8B). 

  지귀도 연안에서 중간 양성에 따른 전중량의 일간 성장량은 

각장 성장 및 각고 성장량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저수온 시

기인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전중량의 일간 성장량이 수

심 5 m부터 20 m 범위에서 100 μg/day 이하로 나타났고 

그 외의 시기에서는 100.0 μg/day 이상이었고, 7월부터 9월

에는 207.4-351.7 μg/day로 높게 나타났다(Fig. 9A). 옹포

리 연안에서 중간 양성에 따른 일간 중량 성장은 시험 초기인 

5월과 6월에는 수심 5-20 m 범위에서 34.3-86.2 μg/day로 

낮았고,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66.7-342.9 μg/day로 높아졌

으나 지귀도 연안에 비해서는 일간 중량 성장량이 낮게 나타났

다(Fig. 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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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site Rearing 
depth

Initial shell length
(Mean ± S.D.; mm)

Final shell length 
(Mean ± S.D.; mm)

Shell length 
increment/day

(μm)

Survival rate
(%)

Rearing 
days

Jigwido

5 m 40.2 ± 3.8 76.7 ± 7.7 165.6 70.0 390

10 m 40.2 ± 3.8 73.3 ± 7.3 154.0 70.0 390

15 m 40.2 ± 3.8 69.4 ± 8.4 140.0 55.5 390

20 m 40.2 ± 3.8 68.7 ± 8.5 137.4 51.6 390

Ongpori 5 m 39.9 ± 3.2 59.0 ± 5.7 199.6 60.0 196
10 m 39.9 ± 3.2 57.7 ± 7.5 188.2 65.0 196

 S.D.: standard deviation

Table 2. Comparison of growth and survival of Chlamys nobilis cultured at different water depths in Jigwido and 
Ongpori coastal sea.

Fig. 9. Monthly changes of total weight increment per day of 
Chlamys nobilis cultured at different water depths in 
Jigwido (A) and Ongpori (B) coastal sea.

Fig. 10. Monthly changes in shell length of Chlamys nobilis
cultured with different rearing densities in Jigwido (A) 
and Ongpori (B) coastal sea.

3) 밀도별 성장

  지귀도 연안에서 평균 각장 40.2 ± 3.8 mm 치패와 옹포

리 연안에서 평균 각장 39.9 ± 3.2 mm 치패를 플라스틱 재

질의 패류양성용 채롱에 10, 20, 40, 80 마리를 수용하여 수

심 5 m의 수층에 수하 후 지귀도에서는 390일, 옹포리 연안

에서는 196일 동안 양성한 치패 평균 각장 변화를 조사하였

다.

  지귀도 연안에서 밀도별로 사육한 결과를 보면 10 마리 밀

도구의 치패는 시험 종료시 77.5 ± 9.8 mm로 성장하여 각장

의 일간 성장량은 168.3 μm/day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다

(p < 0.05). 20 마리 밀도구에서 치패는 평균 각장 71.0 ± 

13.0  mm로 성장하여 각장의 일간 성장량은 145.8 μm/day

였고 40 마리 밀도구에서는 시험 종료 시 평균 각장 63.0 ± 

8.1 mm로 성장하여 각장의 일간성장량은 115.2 μm/day였

다. 80 마리 밀도구에서는 평균 각장 59.8 ± 7.5 mm로 성장

하여 각장의 일간 성장량은 101.8  μm/day로 성장이 가장 

느렸다(p < 0.05). 이와 같이 지귀도 연안 5 m 수층에서 

10-80 마리를 수용한 채롱에서  치패의 성장은 밀도가 높을수

록 성장이 더딘 결과를 얻었다(p < 0.05, Fig. 10A, Table 

3).

  옹포리 연안에서 실시한 10 마리 밀도구에서 치패는 평균 

각장 63.8 ± 6.5 mm로 성장하여 각장의 일간 성장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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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onthly changes in total weight of Chlamys nobilis 
cultured with different rearing densities in Jigwido (A) 
and Ongpori (B) coastal sea. 

239.5 μm/day였고, 20 마리 밀도구에서 시험 종료시 평균 

각장 62.1 ± 7.0 mm로 성장하여 각장의 일간 성장량은 

225.7 μm/day였다. 40 마리 시험구에서는 시험 종료시 평균 

각장 60.0 ± 6.0 mm로 성장하여 각장의 일간 성장량은 

208.1 μm/day였고, 80 마리 밀도구에서 치패는 시험 종료시 

평균 각장 58.5 ± 7.0 mm로 성장하여 각장의 일간 성장량은 

195.2 μm/day였다. 4 개의 밀도별 시험구에서 시험기간 중

의 밀도에 따른 치패의 성장은 차이가 없었다(p > 0.05, Fig. 

10B, Table 3).

  지귀도 연안에서 평균 중량 15.9 ± 1.9 g 치패와 옹포리 

연안에서 평균 중량 12.9 ± 1.7 g 치패를 대상으로 각각 390

일과 196일 동안 사육하면서 각 밀도별 시험구의 평균 중량 

변화를 조사하였다. 

  지귀도 연안에서 10 마리 밀도구에서 치패성장은 시험 종료 

시 평균 중량 83.2 ± 23.2 g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다(p < 

0.05). 20 마리와 40 마리 밀도구에서 치패 성장은 71.8 ± 

25.0 g, 56.6 ± 16.8 g로 성장하였고 80 마리 밀도구에서는 

평균 중량 치패는 49.0 ± 15.2 g로 성장이 가장 느렸다(p < 

0.05, Fig. 11A). 옹포리 연안에서 10 마리 밀도구에서 치패 

성장은 50.1 ± 11.7 g이었고, 20 마리 밀도구에서는 평균 중

량은 48.7±14.2 g이었다. 40 마리 밀도구에서 치패 성장은 

46.2 ± 14.8 g이었고 80 마리 밀도구에서는 평균 중량 43.2 

± 15.1 g이었다. 시험사육 기간 중 밀도별 시험구 4 개에서  

중량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Fig. 11B). 

고    찰

  가리비 유생부착은 양식방법에 따라 자연채묘와 인위적인 

채묘가 있는데, 동해안 큰가리비는 자연채묘를 선호하고 있다. 

자연채묘를 통한 종묘생산 안정화를 위한 조건으로는 부착기 

유생의 출현량과 유생 부착을 위한 기질의 종류, 유생의 밀집 

수역 및 부착 적정 수심, 채묘시기 정확한 예측 등 채묘의 경

제성(채묘기 당 치패 부착량 200 개체 이상) 을 확보할 수 있

는 기술이 필요하다(Park, 1998).

  지귀도 연안에서 1 mm 정도의 부착 자패를 대상으로 초기

치패의 성장을 조사한 결과 사육수온이 21.5-25.1℃ 범위인 8

월부터 10월까지 각장크기가 각각 13.0, 23.1, 30.3 mm로 

비교적 높은 성장을 나타내었으나 수온이 낮아지는 11월부터

는 성장이 둔화되었다. 이때 일간각장성장량에 있어서도 8월

부터 10월까지 106.9, 240.5, 306.1 μm/day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다가 11월 230.2 μm/day, 12월 123.7 μm/day로 감

소하였고 이것은 수온 20℃를 기점으로 그 이상일 때는 계속

적으로 성장이 증가경향이었으나 수온이 20℃ 이하로 내려가

는 11월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흔한가리비 유생의 부착 전 생존율은 평균 31- 

90% 범위였다. 부착 후 바다로 나가 성장시킨 후 각장 1  

mm 크기의 치패 생존율은 0.7-8.8%였고, 8 톤 콘크리트 수

조에서 유생 사육시 생존율은 90%였다. 이후 1 mm 치패의 

생존율은 1.9%로 대형 수조에서 부착 치패 사육가능성을 시

사하고 있다(難波, 1973).  

  수산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는 수온, 염분, 용존

산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수온은 대사활동과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큰가리비 생육과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Hong, 1987; Choi and Koh, 1990; Lim et al., 1991). 

가리비류 서식 수온은 Amusium balloti는 호주의 동부와 서

부의 19-24℃ 수온 범위에서 서식하며(Rose et al., 1988), 

A. pleuronectes는 필리핀과 태국 등 더운 지역에 분포하며 

적정양식 수온은 26-28℃로 알려져 있다(Beldam and del 

Norte, 1988). 해만가리비는 생존 가능한 수온 범위가 -1-3

1℃로 광범위하고, 성장에 적합한 수온범위는 18-28℃이며 

10℃ 이하에서는 성장이 지체되고, 5℃ 이하에서는 정지된다

(YSFRI, 1991). C. opercularis의 성장도 수온에 영향을 받

는다(Broom and Mason, 1978). 

  수온 23℃ 이상에서는 가리비 섬모운동이 지장을 받고 약 

5℃ 이하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에는 생존에 영향을 미친

다(Yamamoto, 1964). 국내에서 큰가리비 양식에 관한 연구

에서 강원도 북부 거진 연안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 수층별 

최고 수온이 표층 27.2℃, 10 m 층 25.2℃, 15 m 층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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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0-15 m 수층에서는 7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서식 한

계수온 이상의 고수온이 50일 이상 지속되어 북부해역에서 양

식중인 큰가리비의 폐사현상이 크게 발생하였다(Park, 1998).

  이 연구에서 옹포리 연안과 지귀도 연안의 측정수온은 

12.0-29.0℃ 범위였다. 그리고 치패 성장 및 중간육성시 겨울

철 월동이 가능하였으며, 여름철 고수온 시기에 폐사개체가 발

생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지역적인 수온 범위 내에서 흔한가리

비의 생존에 직접적인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용존산소는 수산생물의 생존에 제한인자로 작용하여 어패류

의 대사에 필요한 농도 4.3 mL/L 이하에서는 생리적 장애를 

받고 3.6 mL/L 이하에서는 해저의 정상적인 저서생물 분포를 

위협하며, 2.2 mL/L 이하에서는 패류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용존산소량 1.4-2.7 mL/L에서 어패류를 

폐사시킨다고 하였으며, 저서생물의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농도를 2.7-4.3 mL/L라 하였다(臧本․中田, 1992). 따라서 조

사연안의 용존산소량은 옹포리 연안의 경우 표층과 저층이 

5.74-9.87 mL/L이고, 지귀도 연안은 6.24-10.91 mL/L로 지

귀도 연안이 옹포리 연안보다 다소 높았고, 이러한 수치는 흔

한가리비의 서식에 적합한 농도였다. 

  Chlorophyll-a는 먹이생물 양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

는 지표로 생각할 수 있다. 해만가리비의 경우, 최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chlorophyll-a 농도는 1.40 μg-at/L 이상이

며, 식물성플랑크톤 감소가 해만가리비의 성장 차이를 일으키

는 환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가 있다(Andi, 1993). 옹포

리 연안에서 chlorophyll-a 농도는 2001년 8월에 0.21 μ

g-at/L로 최저치를, 2001년 2월에는 1.34 μg-at/L로 최고치

를 보였고, 지귀도 연안에서는 2001년 11월에 1.05 μg-at/L 

농도로 최저치를, 2001년 2월에 4.61 μg-at/L로 최고치를 

보여, 지귀도 연안의 최저치와 옹포리 연안의 최고치는 비슷한 

경향이었다. 지역별 chlorophyll-a량을 비교한 결과, 지귀도 

연안에서의 chlorophyll-a량이 옹포리에 비해 1-4 배 높았다. 

이것은 수심별 및 밀도별 중간양성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지귀

도 연안에서 중간양성을 했던 경우 치패 성장이 높게 나타난 

이유가 수온뿐만 아니라 chlorophyll-a량이 높은 데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가리비양성은 주로 채롱식 양성에 의해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러나 채롱식 양성의 경우, 단위 면적당 생산성

과 해적생물에 의한 어장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귀매달이 양성이 함께 시도되고 있다. 증간양

성의 적정 수용밀도는 본 양성 이식 후의 성장과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성장률과 수용밀도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Ventilla, 1982). 이와 같은 결과는 giant scallop(P. 

magellanicus)와 진주담치(Mytilus edulis)와 같은 다른 조

개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Parsons and Dadswell, 1992; 

Rodhouse et al., 1984). 많은 조개류에서 성장률 변화는 온

도와 영양조건에 관계가 있으며, 특히 고밀도 수용에 의한 성

장률 감소는 한정된 먹이생물에 대한 경쟁과 상호간의 스트레

스에 기인한다(Kirby-Smith and Barber, 1974; Wilson, 

1987; MacDonald and Thompson, 1985).

  본 연구에서는 흔한가리비에 대한 양식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옹포리 연안과 지귀도 연안에서 수심별 및 밀도별로 성장

과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지역별 성장은 지귀도 연안에서의 

성장이 양호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chlorophyll-a 농도

는 옹포리 연안의 경우 전 조사기간 동안 0.21-1.34 μg-at/L

에 머물러 가리비 성장에 필요한 농도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귀도 연안의 chlorophyll-a 농도는 1.05-4.61 μ

g-at/L로, 분기별로 총 8 회 측정하는 동안 2001년 11월과 

2002년 2월에만 각각 1.05, 1.09 μg-at/L로 낮게 나타났을 

뿐 그 이외의 기간에서는 적정 농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기간 동안의 수온에 있어서도 옹포리 연안에 비해 

지귀도 연안에서는 겨울철 3-4개월 동안 수온이 0.5-1.0℃ 정

도 높게 나타나는 것도 두 지역에서의 성장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매패류의 성장은 식물플랑크톤보다는 온도 의존성에 기인

한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Rhodes and Widman, 1980), 

Chlamys opercularis의 성장은 온도와 식물플랑크톤의 농도

에 상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om and 

Mason, 1978). C. islandica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의

하면(Wallace and Reisnes, 1985) 수층별 성장은 표층역인 

2-12 m 수층이 40 m 수층보다 빠른 성장을 보이는 원인은 

온도와 먹이 이용성 차이에 의해 발생된다고 한다. 동해안에서 

양식되는 큰가리비의 경우, 수층별 사육 비교실험 결과, 고수

온기인 8-9월에는 20-25 m 수층, 저수온기인 12월-3월에는 

12-17 m 수층에서 성장이 활발하였으며, 5 m 부근의 상층은 

성장이 느렸다고 한다(Park et al., 2000). 이와 같이 큰가리

비의 적정 성장 수심은 C. islandica에 비해 깊었는데, 그 이

유는 온도와 식물성플랑크톤의 수층별 농도에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사료된다(Broom and Mason, 1978).

  비단가리비에 대한 수심별 성장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각장 

및 중량은 표층 시험구의 성장이 저층 시험구보다 좋았고, 사

육 종료시 각장은 표층 시험구에서 보다 저층 시험구에서 성장

이 양호하였다고 한다(Park, 2005). 이와 같은 결과는 sea 

scallop을 여러 해역에 수심별로 사육한 결과, 수심이 얕은 곳

이 깊은 곳보다 성장이 양호하였다는 보고와 일치하고 있다

(MacDonald and Thompson, 1985). 제주 연안에 서식하

는 해가리비의 인공치패 중간육성 결과, 수심별로 성장의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각장 41.7-44.7 mm의 자연산 치패를 

수심 10, 15, 20 m에서 90일간 사육한 결과는 수심 20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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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성장량 및 생존율에서 양호하였다고 보고되어(Son et 

al., 1998) 큰가리비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Giant scallop(P. 

magellanicus)는 바닥양성에 비하여 수하식 양성에서의 성장

이 더 빠르다고 한다(MacDonard and Thompson, 1985; 

Parsons and Dadswell, 1992).

  본 연구에서 흔한가리비에 대해 옹포리 연안 및 지귀도 연

안에서 수심 5, 10, 15, 20 m로 사육한 결과는 2개소 모두 

수심 5 m에서 성장이 빠르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낮아지는 경

향을 나타내어, 비단가리비와 C. islandica의 결과와 일치하

였다(박, 2002). 이와 같은 결과는 용존산소나 기타 환경조사 

항목에서 표층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일본에서의 흔한가리비 6 mm 치패에 대해 61

일간 수심별 1.5, 2.0, 2.5 m 성장시험 결과, 수심 1.5 m에서 

6.14 mm, 일간성장량 0.109 μm이고, 수심 2.0 m에서 일간

성장량 0.121 μm, 수심 2.5 m에서의 일간성장량은 0.124 

μm로 나타나 시험수심에서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성장이 좋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도별 성장은 채롱식 수하양성에서 고밀도로 수용한 경우

의 성장률 감소는 한정된 먹이와 공간의 경쟁에 원인이 있다. 

생물사육시 밀도별 성장은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밀도가 높아

질수록 성장이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 때 고려해

야 할 점은 사육밀도와 성장량간의 양식경제성을 고려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동해안 양식산 큰가리비에 대한 밀

도별 성장 결과, 수용밀도 5 개체에서는 일간 성장량이 0.124 

μm/day, 수용밀도 18 개체는 0.098 μm/day로 밀도가 높을

수록 성장이 낮았다. 양성기간 중 수용밀도 12개체까지는 평

균 각고 11 cm 내외의 상품성이 있는 개체로 성장하였으나, 

수용밀도 16개체 이상에서는 평균 각고 10.3 cm로 낮아져 상

품성이 저하되어 양식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성 채

롱 1칸 당 10-15 개체 내외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

려져 있다(Park, 1998).

  일본 오이다현에서 6 mm의 흔한가리비 치패에 대해, 100 

마리/채롱, 200 마리/채롱의 밀도별로 사육한 결과 100 마리

구에서 일간 평균 성장량은 117 μm, 200 마리구에서 일간 

성장량은 100 μm로, 100 마리구에서 높게 나타났다(木谷, 

1985). 

  본 연구에서 흔한가리비에 대한 밀도별 사육시험은 10, 20, 

40, 80 마리/채롱별로 실시한 결과, 옹포리 연안 및 지귀도 연

안 2 개소 모두에서 10 마리/채롱에서 가장 양호하였고, 20, 

40, 80마리/채롱에서는 성장이 더디게 나타났다. 10 마리구와 

20 마리구에서는 유의차는 없었으나 40 마리, 80 마리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적인 측면에서 제주연안에서의 

흔한가리비 중간양성시 사육밀도는 10-20 마리/채롱으로 사육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요    약

  흔한가리비 종묘생산시 부화 유생사육시 파판에 부착 후 60

일째까지의 경과일수(X)에 따른 자패의 각장(SL) 성장은 SL 

= 0.1664e0.0579x(r2 = 0.924) 회귀직선식으로 나타낼 수 있

었다. 지귀도에서 사육한 각장 1 mm 치패는 1개월후에 4.1 

± 0.8 mm로 성장하였고 2, 3, 4 및 5개월째에는 각각 각장 

13.0 ± 1.9, 23.1 ± 3.1, 30.3 ± 4.3, 33.6 ± 5.2 mm로 

성장 하였다. 시험기간 동안 지귀도 연안에서 흔한가리비의 수

심별 일간 각장 성장량은 165.6, 154.0 140.0, 137.4 μ

m/day 순으로 수심이 깊어질수록 성장량은 낮았고(p ＜ 

0.05), 사육밀도별에서는 각각 168.3, 145.8, 115.2, 101.8

μm/day로 사육밀도가 높을수록 성장이 느렸다(p ＜ 0.05). 

제주연안에서의 흔한가리비 치패의 중간육성은 제주시 옹포리 

연안보다는 서귀포시 지귀도 연안이 성장 및 생존율에서 높아

서 양식가능성이 높았고,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서는 성패까지 

사육할 경우, 3-6개월 정도 더디었지만 양식가능성은 충분하

다고 생각되며, 양식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름철 태풍

내습에 대한 시설물의 안정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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